
2023학년도 글말교실 소감문                                                          20220395 공세현

글말교실 소감문

자신있게 말하고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배우다.

이번 학기 글말특강은 PD라는 꿈의 방향성을 잡아 준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글쓰기의 기본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해야 글로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말하기’를 좋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5살 꼬마가 어른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종군기자 하면 딱이겠다.’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말하기에

자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농담 섞인 ‘기자’라는 직업은 학창 시절 ‘다큐멘터리 PD’의 꿈으로 이어졌고, 교

지 편집 위원과 방송부장으로서 착실히 활동하면서 국민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꿈

에 그리던 교내 방송국에도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기자로서 학교 소식을 취재하면서 처음으로 ‘말하기’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교내 뉴스는 국민대학교 구성원에게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형식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

다. 그래서 학우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때도 틀에 맞춘 질문에 집중하며 딱딱한 분위기를 유지합니

다. 궁금한 점은 태산이었지만, 혹여나 보도부장으로서 예의에 어긋나거나 취재 의도와 맞지 않을까봐 하고

싶었던 질문과 대화를 삼갔습니다. 2년여간 30여 편의 학교 소식을 취재하면서 뉴스의 정확도와 완성도는

올라갔지만, 통통 튀던 말솜씨는 위축됐고 기자로서 자신감을 잃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우연히 글말특강 공지를 보았습니다. 그때가 마침 6회차였는데 “대화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핵심 질문법” 이라는 제목에 이끌려 곧바로 신청했습니다.  

그림 1 특강을 듣기 직전 공책에 적어둔 질문 (일부 캡쳐)

1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의 터널이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규리 교수님께서

는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꼬집어주셨습니다. ? 와 ! 의 차이로 시작해, 손실 회피 성향에서 오는 “나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예의나 분위기, 구성원의 특성에 부담을 안고 “이런 건 물어보면 안 되겠지?”라

고 생각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편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결국 배움으로도 이어질

수 없다고 조언해 주시면서, 수준 높은 질문과 대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특강이 마친 후 취재를 위해 한 학생을 인터뷰하러 가는 길,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호기심, 경청, 이해력,

상호작용”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이의 말을 받아 적기 위해 들고 다녔던 공책은 잠시 내려놓고, 따

뜻한 커피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질문을 던지기보다, 둘만의 대화에 집중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했습

니다. 그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의 근육을 살피면서 30여 분간의 인터뷰를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 글말교실 소감문                                                          20220395 공세현

그림 2 특강을 듣기 직전 공책에 적어둔 질문 2 (일부캡쳐)

그림 3, 4 7주 차 특강 필기본 (일부캡쳐)

자신 있게 말(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한 후, 남은 2번의 강의에서는 글을 다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지연 교수님의 특강이 인상깊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빠르고 신속한 이슈를 학우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

로 스트레이트(4~5줄의 짧은 기사)를 쓰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짧은 기사에 독자(혹은 청자)에게 정확한 요

지를 담아 전달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지연 교수님의 조언에 귀기울여 불필요한 명사 대신 동사를 사용

하고, 작성한 기사를 여러 번 읽고 반복해 고쳐 나가면서 문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 온 덕분에 더욱 간결하고 명확한 기사를 작성해 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글말특강은 방송국 기자로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해결 뿐 아니라 ‘PD’라는 목표에도 소중한

단서가 되어주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신청 기간이 지나면 강의를 듣지 못하기에, 저처럼 글말 특강의

존재를 늦게 알아차린 학생의 경우 따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학

부생이자 방송국원으로서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매 학기 새로운 주제로 개설되는 만큼,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특강을 수강할 뿐 아니라, 1대 1 글말 코칭

에도 참여해 교수님과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글로 정

확하게 표현해 사람들의 삶을 진득하게 녹여내는 PD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